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황인구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47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2월 23일
발 의 자 :황인구, 강동길, 경만선, 

권순선, 권영희,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인호,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송재혁, 신정호,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정진철 의원(31명)
: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

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
의 즉각 중단과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미
얀마 군부의 즉각적 원대복귀를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
와의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
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
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구금 등을 통해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
을 장악함

○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시
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
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쿠데타 직후부터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국가안보실
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발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서울은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과 이듬해까
지 계속된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인권ㆍ민주도시로서 세계화 시대에 민주주의의 
확산과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
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된 정
치인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등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외

교부 장관, 주대한민국미얀마대사관 대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입법·행정부 주요 인사를 가택연금 또는 구속하며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정을 장악했다.

  현지 매체 및 외신에 따르면, 군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을 발포하여 폭력으로 진압

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활동가나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야간에 납치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20일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Mandalay)에서 

무장군인의 발포로 10대 소년 2명이 사망하고,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Yangon)

에서도 군경의 야간납치행위를 막으려던 1명의 시민이 경찰에 의해 숨지는 등 

계속해서 국내·외 언론을 통해 유혈사태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1962년 이후 50년 이상 무력을 앞세워 온 미얀마 군부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에도 불구하고 1988년‘8888 항쟁’과 2007년 ‘사프론 혁명

(Saffron Revolution)’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이룩해온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폭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각 국 정부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일부 군사지도자에 대한 재제조치를 공포한 바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등을 통해 미얀마 시민

들의 의사에 합치되는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회 또한 쿠데타 발생 직후부터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을 

둔 미얀마 시민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군부의 원대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21.2.3. 발의, 이원욱 의원 등 14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21.2.4. 발의, 박영순 의원 등 54인)」,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21.2.19. 

발의, 정진석 의원 등 25인)」을 발의했다.

  우리 서울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도시

로서 민주화를 위한 열망을 품고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과 이듬해까지 계속된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토 곳곳에서 넘쳐흐르던 민주와 인권의 가치가 서울에 

모여 제도와 역사가 되어 왔듯 이제 서울은 모범적인 인권·민주도시로서 

세계화 시대에 민주주의의 확산과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와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

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둘,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에 가슴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

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촉구한다.

  셋,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